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덥고 습한 여름철 불청객, 유행성 결막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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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위에 시원한 물놀이 후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행성 눈병은 대

부분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다. 고온 다습한 환경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바이러스와 세균이

증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.

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눈곱, 충혈, 이물감, 눈부심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. 이와 같은 증상은 발병

후 3~5일을 고비로 심해지며, 대개 2~3주 정도 지나면 급성 증상이 소실된다. 이 질환은 자연치유

가 되지만, 불편감의 증상 완화 및 무엇보다도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안과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

하는 것이 좋다.

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각막염 및 각막 혼탁 등이 있다. 각막염 후유증의 경우 상피 손상이 회복되더라도 각막 상피 아래 혼탁이 남

게 되면 눈부심, 시력저하를 야기할 수 있고 더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어 당분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.

치료로는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, 그리고 증상 완화 및 각막 혼탁 예방을 위한 약한 스테로이드 안약의 사용이 주

를 이룬다. 더러 심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 눈 안에서 염증성 물질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검판 결막에 막이 생기는 가성막 형

성이 있을 수 있는데, 이를 적절하게 제거해 주지 않으면 각막 손상을 야기하고 약물 흡수를 방해하게 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.

유행성각결막염은 약 1주 정도의 잠복기를 갖고 있어 가족 중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있을 때는 이미 전염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가 많

아 예방이 중요하다. 이는 접촉을 매개로 전파하므로 평소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힘써야 하며,

유행 시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피하고 눈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지체 없이 안과 진료를 받아 건강한 시각 생활에 힘써야

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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